
P B파이프
P B파이프는 폴리부텐- 1에서 추출한 폴리올레핀계열의 폴리부틸렌을 원료로 생산하는 파이프로서

시공의 용이성·내식성·무독성·내열성이 우수해 온수 및 난방용 급수배관 등으로 기존 동관을 대

체하며 급격한 수요증가를 보이고 있다.

9 4년 연간 1 8 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P B ( P o l y b u t y l e n e )파이프시장은 최근 매년 40% 내외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9 5년에는 2 5 0억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 P B파이프는 9 0년 에이콘이 생산을 시작한 이후 한국바톨을 인수한 골드산업이 9 2년 부도를 내

한동안 독점공급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9 3년초 동양프라스틱, 93년말 용마산업이 진출함에 따라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업별 공급현황을 보면, 94년 에이콘이 1 0 0억원을 판매해 전체시장의 5 5 . 5 %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

양프라스틱이 5 0억원, 용마산업이 3 0억원을 각각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9 5년에는 각사가 40% 이상의 판매신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동양프라스틱과 용마산업의 가세에 따라

경쟁 및 시장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9 5년 3월 현재 P B파이프 가격은 미터

당 3 0 0∼3 5 0원, 시공비를 포함한 소비

자가격은 5 0 0원 내외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 수입 원료가 상승으로 국내

P B파이프 생산기업들이 1 0 %의 가격

인상을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

다.

한편, 국내 P B파이프는 제조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아직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초원료인

폴리부틸렌의 경우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에이콘은 미국의

Shell, 동양프라스틱과 용마산업은 일본의 三井石油化學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또 제조기술에 있어서도 에이콘이 영국의 H e p w o r t h의 기술을 도입했으며 동양프라스틱과 용마산업

은 자체기술로 생산하고 있으나 아직 유럽 및 일본제품의 모방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폴리부틸렌은 9 5년3월 현재 톤당 3 5 0만원 정도에 수입되고 있으나 일본·영국 등 원료 공급기업들

이 원료가 인상, 운송비 부담, 엔고 등을 이유로 1 0∼1 5 %의 가격인상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

P B파이프 생산기업들의 초기 시장개척에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일부 국내 합성수지 생산기업들이 원료인 폴리부틸렌 생산을 검토중에 있으나 아직 국내시장

이 협소해 추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원료의 해외의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P B파이프는 물성이 우수한 반면 여타 재질에 비해 가격이 비싼 단점 때문에 주로 위생관을 중심으

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가격 및 제품, 그리고 용도의 차별화를 뚜렷하게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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